作成日：2016년7월24일
教育第一委員会各位

議事録作成  徐民教
2016年7月度月例会の議事録

· 日　時：2016年7月24日14時～15時

· 場　所：青年2部室（地下）
【第一部：礼拝】
찬양: 43장

말씀: 에레미야서 1장 4-10 신동성 목사님 
기도: 신동성 목사님
【第二部：会議】
Ⅰ. 각부 여름성경학교 및 수양회보고 및 7월출석보고
1.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출석 아동 19명 교사20명 일대일 보육가능 7월첫주부터 3주간에 걸쳐 제1과부터 제4과까지 완료했음.

7월평균 출석 아동 15명 교사5명

조복형 사모님께서 자모실에서 돌보아 주셔서 예배에 집중하게 됨.

동미선 전도사님께서 에배상황을 사진으로 학부모 카톡방에 공유해 주시니 부모님들의 반응이 좋음. 

여름성경학교때도 도착과 둘째날 저녁 셋째날 오전의 상황을 간단하게 학부모 카톡방에 사진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안심감을 제공해 드릴수 있음.

2.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출석 아동17명 교사10명 

7월 평균출석 아동 12명 교사8명

부장선생님이 부재중이어서 여름성경학교 준비와 그 밖의 행정에 관한 교역자분의 부담이 크며 현재 청년선생인들 외에 한분 계신 집사님도 내년에 주재원기간 만료로 귀국하시게 됨. 
평교사와는 달리 부장집사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께서 직접 선임을 해 주시기를 요망. 안수집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봉사가능하신 분이 많이 계심.

3.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출석 아동16명 교사10명

 7월평균 출석 아동 15명 교사7명

 7월부터 새로이 3명의 아동이 등록함.

4.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출석 아동29명 교사11명 보조교사6명 충 52명

작년과는 달리 버스렌트를 없애고 학부모님들이 봉고차8대를 지원해 주셔서 6만엔의 경비를 절감했음.

올해는 봉고차 탑승시 아동의 손이 문에 끼어서 다치지 않도록 교사 교육을 철저히 하였음.

올해 여름성경학교에 교회 처음 나온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아주 반응이 좋았음.

반성회의 결과 전도사님께 너무 많은 일을 맡긴 것같아 내년부터는 교사들이 더욱 자발적으로 봉사하기로 함.

일부 아동의 학부모님들이 외박을 시키는데 불안하여 여름성경학교를 못 보냈다며 유치부와 같이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해 달라는 요망이 있음. 그런 아동들에게도 여름성경학교를 참가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교회에서 하루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함.
여름성경학교때 외부강사를 청빙하는 건에 대해서는 일본의 상황과 동경교회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강사분이 담당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우려도 있기에 현재 아이들의 상황을 잘 아시는 교역자들이 전임으로 담당하기로 함.

5.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출석 아동35명 교사10명 보조교사 및 도우미 15명 총 60명 예배에 집중하며 찬양율동도 신바람나게 배우며 물놀이와 바베큐 불꽃놀이등 즐겁게 놀아서 아이들이 아주 반응이 좋았음.

특히 올해는 평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 8명을 전도해 와서 아주 뜻깊은 여름성경학교가 되었음. 전도의 이유는 여름캠프의 스케쥴이 너무 재미있게 보여서 여름방학때만이라도 친구를 데리고 놀러 가고 싶었다고 함.
함께 도우미와 왔던 청년 선생님들도 아침 기도회와 저녁기도회 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은혜받은 모습을 통해 은혜받았음. 장소는 내년부터 야마나시현의 메구미노사토를 검토중.
금주로 찬양율동팀을 지도해 오신 선생님이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새로운 운영 방침을 결정하였음. 전임 지도 선생님이 안 계셔서 찬양율동팀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집사님 교사들이 교대로 서포트하기로 함. 일본의 부활동도 학생중심으로 운영되며 선배들이 후배들을 지도하게 됨. 
6. 중고등부: 수양회 출석 학생 37명 교사15명 도우미8명 총60명

큰 콘서트 홀을 사용하지 않고 작은 방으로 이동해 예배에 집중했고 기도에 충실했음. 

이번 수양회는 공동체 훈련을 많이 해서 평소에 중고등부 선후배간의 교류부족을 메울 수 있었음.

참석한 선생님들도 근래에 가장 은혜받은 수양회였다고 소감을 들음.

재적70명 7월 평균출석학생40명
Ⅱ. 안건토의
1. 전교인 핫도그 식사 봉사의 건: 2년전부터 8월마지막주 주일 점심식사를 교사들이 핫도그를 만들어 제공했음. 취지는 여름성경학교와 수양회 및 평소에 주일학교를 위해 도와주신 성도님들에 대한 교사들의 감사의 표시임. 그러나 그 취지가 교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평소의 2배가 넘는 경비가 들며 교역자분들과 교사들의 부담이 큰게 현실임. 
    아울러 교역자분들에게는 행정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서 말씀지도와 선생님 및 아이들의 케어에 전념하시도록 꼭 필요한 행사외엔 줄여야 함.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신동성 목사님께서 봉사부와 재검토 하기로 함.

2. 내년도 전교사 수련회 일정의 건: 지금까지 5월초의 골들위크때 실시해 왔으나 전반기의 교사들의 행사가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기에 가을 실버위크인 2017년9월 17일 주일 오후부터 18일 월요일 오후까지 혹은 10월8일 주일 오후부터 9일 월요일 오후까지 검토하기로 함.

    단 청년교사분들이 많기에 청년부 수양회와 겹쳐지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며 내년에 예약하려면 늦으니 올 여름에 결정해서 예약이 필요함.

    김경준 장로님께서 내년도 청년부 수양회와 전교사 수련회의 일정을 정해 알려주시면 예약장소를 찾기로 함.

3. 여름성경학교 찬조금의 사용 문제: 우선 공동의로 개최한 영아부와 유아부 유치부는 찬조금을 교사 인원수에 따라 나누어서 분배하는 것이 성경적임.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후의 위로회로 교사 회식은 필요하니 기본적으로 찬조금으로 부족한 경우는 추가로 교회예산에서 지원을 검토하기로 함. 
                                                                     以上
PAGE  
1

